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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콘셉트를 (삼성이) 창조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" 

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'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엄'에서 기자와 만난 야

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학교 교수의 말이다.  

 

이사오 교수는 "그간 삼성전자는 후발기업으로서 강점이 있었다. 선도기업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다"며 "이

제는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삼성이 교과서가 돼야 할 시기가 왔고, 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

하다"고 조언했다. 

 

'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엄'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

을 쏟아냈다.  

 

이나오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타룬 칸나 하버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만나 "삼성이 한

▲ 식장으로 들어서는 이건희 전 회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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ハイライト表示



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 가량인데,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면 삼성의 도움 없이 못 할 것"이라

며 "약점이 될 수 있다"고 말했다.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

다.  

 

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역시 "1등 기업은 이윤만 창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"라며 "사회적 책

임도 완수해야 하며,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. 그런 면에서 삼성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"고 

조언했다. 

 

경제인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작가 홍하상씨는 '신성장동력'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

 

홍 작가는 이어 "70년 역사의 삼성은 아직 400년 이상 된 일본의 대기업 수준으로 단단하진 않다"며 "신

성장동력이 아주 중요한데, 현재의 태양전지나 2차전지 등 세간에 가시적으로 알려진 사업으로는 어림도 

없다"고 말했다. 

 

후계구도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. 이와관련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"삼성이 영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

요건이 후계자 문제"라며 "이병철 선대회장 당시처럼 철저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"고 강조했다.  

 

호암 탄생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삼성이 또다른 100년을 맞아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들이다. 

 

 

 

<저작권자ⓒ '한국언론 뉴스허브'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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